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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se media big data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echnology that prevents wandering and missing for dementia patients as well as supports safe walking 

since 1990 until recently. BigKinds as a media big data was used to conduct an analysis in two stages. 

In the results, first, the media reports began to be reported in the early 2000s, and it increased after 

2014. Second, rega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echnology and device utilization, there has 

been a change to advanced technology that combines AI and IoT, focusing on GPS. Drone has recently 

increased in media report, however problem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need to be resolved. 

Third, technology development focused on location identification by police and guardians. Based on the 

result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unity cooperation for dementia patient were discussed. 

▸Key words: Dementia patients, wandering and disappearance, safe walking, technology, community,

media big dat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관련된 기술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다. 언론빅데이터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두 단계로 분

석하였다. 1단계는 기술변화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추출된 가중치가 높

은 연관키워드의 상세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언론보도는 2000년 초반부터 보도되기 시작

하였고 2014년 이후에야 점차 보도가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둘째, 기술 및 기기활용의 변화 

특성으로 GPS를 중심으로 AI, IoT등의 기술과 융합되는 특성을 보였다. ‘드론’은 고도의 기술로 

최근에 보도가 증가하였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윤리적 문제해결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찰

과 보호자를 중심으로 위치확인 기술에 집중된 특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에서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지역사회 협력

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치매환자, 배회 및 실종, 안전보행, 기술, 지역사회, 언론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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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22년 기준 9,010,545

명이며, 치매유병율은 10.38%이다[1]. 치매란 노화 및 질병

으로 인지적 손상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적 사고와 

판단 등의 어려움이 나타난다[2]. 그 중 치매환자의 배회는 

치매환자가 보호자 돌봄에서 벗어난 상태로 이에 따른 환자

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배회와 

실종의 특성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망상태로 

발견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3]. 실제 국내 치매환자의 실

종신고 접수는 2021년 기준 12,577건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실종신고(52.7%) 다음으로 치매환자 실

종신고(30.5%)가 발생하고 있다[4]. 따라서 치매환자 배회

와 실종에 관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치매환자의 배

회와 실종을 수색하고 이들을 안전귀가 하는데 활용되고 있

다[5, 6]. 국내에서도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으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거주하

기 위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는 이들의 삶

의 질과 관련되며 여기에는 인간중심돌봄

(Person-centered care)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반면, 국

내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의 변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 치

매환자가 안전거주를 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

을 예방하고 안전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

적 이해와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7-10].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 및 안전보행을 위한 기술지원의 특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에서 인간중

심 돌봄과 위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지난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대한 기술변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변

화의 특성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은 

장기간의 기술변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990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언론보도 빅데

이터를 활용하여 장기간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대한 기

술변화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탐색하여 향후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보행을 위한 지역적 안전망 구

축에 관한 기술의 실무적, 학문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II. Literature Review

1. Characteristics of Wandering and Missing of 

Dementia Patients

치매환자의 배회란 공간에 대한 인지가 저하된 상태, 목

적을 잃은 걸음과 행동 양상으로 이해되고 있다[11-12]. 

한편, 국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0에서는 ‘실종’을 보호

자 보호를 벗어난 상태로 정의한다[13]. 치매환자의 배회

는 60%정도 이며, 인간중심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전략

적인 돌봄이 필요하다[14-17]. 치매환자의 배회발생의 원

인은 인지적 손상으로 인해 길을 잃게 되는 질환으로 접근

하거나[14], 정신적 불안행동으로 접근한다[11]. 치매환자 

배회원인을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하며, Cipriani 외[11]는 

1975년 이후 문헌연구를 통해 치매환자의 배회원인을 심

리사회적, 역학적, 정신병리학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하였다. Lai와 Arthur[18]도 2003년 이후 133개 연구 분

석을 통해 치매환자 배회 원인을 치매환자의 병리적인 부

분과 심리사회, 환경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치

매환자 배회 발생에서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

다고 밝힌 연구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본 상반된 연

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치매환자의 배회와 관련한 인구사

회학적 특성이 있다고 밝힌 연구는 치매환자의 배회 발생

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고 인지 손상 높은 편이거나, 남성,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높은 집단이거나 활동이 많았던 기존 생활방식을 갖고 있

었던 경우였다[18]. 반면, Hope 외 [19]는 치매환자의 배

회행동을 10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밝혔는데 치매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등의 요인들이 배회에 미

치는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하면서 동시에 치

매환자의 배회는 이들의 인지적·신체 건강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치매환자가 걸을 수 

있는 신체기능과 인지건강이 좋지 않을 때 배회가 발생한

다는 것이다[19].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 송준아 외

[20]연구에서도 치매환자 배회그룹은 비배회 그룹에 비해 

신체적 기능 수준이 높았고 반면 시·공간 인지 손상이 있

었다고 밝혔다. 치매환자의 배회발생 전후의 특성을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325건의 실종에 대한 신문자료를 연

구한 Rowe 외[3]는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이 동일한 개

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실종의 

특성과 배회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매환자는 

배회 시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옷차림, 교통신호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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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vention policies and techniques for 

wondering and missing people with dementia

인간중심돌봄 관점에서 치매환자 배회는 이들의 자율성

을 고려한 돌봄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치매환

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돌봄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11]. Robinson 외[15]도 치매환자

의 배회를 통제하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고, 통제와 자율성 간의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지

역사회에서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치매노인의 실종 발생 시 국가보호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수색과 수사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

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국가는 실종에 대해 예방, 신

속한 발견, 안전복귀 지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경찰관서는 수사체계를 갖고 수색 및 수사를 하고 

있다[22]. 수색과 수사과정에서 실종자의 위치확인을 위한 

통신 관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22].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

설의 장과 종사자는 실종노인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으

며, 실종된 노인을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

고 없이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3]. 

둘째, 국내에서는 노인의 실종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노인의 옷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실종 발생 시 인

식표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식별하여 안전귀가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23]. 경찰서와 온라인 안전드림 홈페이지

로 신청 가능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미리 노인정보와 

보호자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여 배회나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실종자를 찾아주는 서

비스이다[23]. ‘배회감지기’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치매환자가 안전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보호자

에게 알림을 전달하고 보호자가 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이다[23]. 셋째, 국내외연구들의 치매환자 배회

에 대한 기술지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Rowe 외[3]는 미국

의 경우 “Silver Aler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를 소개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 알

람경보를 통해 실종을 알리지만 실종자를 찾는데 제한된 

기술로 소개하였으며, Sposaro 외[5]는 GPS가 탑재된 아

이원더 어플리케이션(iWander application, 이후 앱: 

app)을 소개하였고 이는 일방적으로 간병인이 치매환자의 

배회를 감지하고 위치 추적만하는 기능에서 확장된 형태

로 치매환자의 배회 발생 시 간병인과 환자가 연락도 가능

하고 안전귀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의 기능도 있다. 국내

에서도 진동을 활용한 치매환자의 안전보행 지원 기술이 

소개되었고 이 기기는 치매환자에게는 안전보행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치매환자의 위치를 제공해 줌으

로써 보호자의 보호를 기반으로 치매환자의 자율적 안전

보행을 지원한 기술이었다[9]. 한편, Howes와 

Gastmans[6]는 전자추적장치(Electronic tracking 

devices) 기기의 이용자 자율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

기하였고 Howes 외[24]는 기기 개발에 있어서 윤리적 고

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치매환자의 안전보행

을 지원하고 배회 위험을 예방하는 기술활용에 있어 블록

체인(Blockchain) 기반 개인정보 보안기술의 필요성도 제

기되었다[25]. 국외에서는 치매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발전과 관련한 지난 76편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문헌 연구

에서 기술의 변화는 기본적 지원부터 인공지능을 갖춘 홈

시스템까지 발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26]. 한편으로, 이

와 같은 기술발전은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간병인의 

관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인간중심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돌봄제공자의 입장과 이용자 상황을 고려한 기술개

발이 필요하다[27].

III. Methods

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언론 빅데이터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예방하고 수색에

서 활용돠는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28]. 이를 위한 검

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1월1일부터 2023년 1

월 1일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였다. 언론보도 추출을 위한 

키워드는 “치매와 배회 또는 실종”을 활용하였고 이 과정

에서 “아동, 어린이, 장애인"의 배회와 실종 기사를 제외하

고자 이들 검색어를 제외기준으로 두었다. 언론보도 사전 

추출 과정에서 바이그램 활용이 민감도가 높아 검색어 처

리는 바이그램을 활용하였다. 언론사는 빅카인즈에서 제공

하는 전국일간지를 포함한 54개의 모든 언론사를 포함하

였다.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관한 IT과학 영역만을 포

함하였고 이외의 문화, 국제, 스포츠 등의 영역은 제외하

였다. 사건사고 유형은 범죄, 사고, 재해, 사회 영역을 포

함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로 일부 키워드 중 사람의 이름이 

검색되어 제외 처리하였다. 'CC'와 같이 부분적 단어가 추

출 된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6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 Analysis procedure

추출된 언론보도는 다음의 두 단계로 분석하였다. 1단

계에서는 언론보도의 연간 보도 빈도의 특성, 연관어 분

석,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2단계에서는 치매환자의 배

회 및 실종예방과 안전보행의 기술적 변화를 탐색하기 위

해 1단계에서 추출된 연관 키워드 중 가중치가 높은 9개의 

연관어를 대상으로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의 배회 및 실종예방과 안전보행의 기술에 

대한 보도 추이는 어떠한가? 

2. 치매환자의 배회 및 실종예방과 안전보행의 기술적 

변화의 특성은 어떠한가?

IV. Result

1. Step 1 Analysis: Characteristics of 

Dementia Patients’ Wandering and Missing

1.1 Keyword frequency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198건의 언론보도가 추출되

었다(Fig.1). 언론보도 빈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치매환자

의 배회 혹은 실종에 관련한 언론보도는 2001년 이후 언

론보도가 되었고 2014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가장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후 감소하다가 2021년 언론

보도가 건수가 다시 높아졌다.

Fig. 1. Keyword Trend by year 

1.2 Associated word analysis

연관어 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 언론보도와 연관성이 높

은 가중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본 연구

는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한 기사 중 100건의 정확도가 있

는 추출된 보도를 연관키워드 분석을 하였다. 연관어 분석

에서 가중치의 경우,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의미적 유사

도 순위 파악이 가능한 토픽랭크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28]. 가중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미아', 'CCTV', ‘보호

자',‘스마트폰’, ‘경찰청’, ‘드론’, ‘위치추적’, ‘GPS’, ‘SK텔

레콤’, ‘실시간’ 순이었다.

Ranking Keyword Weight Frequency

1 missing child 13.68 47

2 CCTV 10.04 152

3 guardian 8.67 57

4 Smart phone 6.93 78

5
National 

Police Agency
5.54 76

6 drone 5.33 150

7
Location 

tracking
4.87 71

8 GPS 4.5 63

9 SK Telecom 4.07 19

10 real time 3.68 107

Table 1. Associated Word Ranking by Weight and 

Frequency

1.3 Network analysis

네트워크 분석은 빅카인즈의 제공한 분석을 위한 개체

명 알고리즘(Structured Support Vector Machine)이 

반영된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개체명 

추출을 통해 의미적 연결망이 분석되었다[28].1차 분석의 

관계도 분석 결과에서 '스마트', '시스템', '경찰청'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Fig. 2). ‘스마트’는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 등을 예방하는데 위치추적 관련 각 시들의 사

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센서기반 스마트한 도

시를 계획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시스템’은 치매환

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IoT 도

입을 통한 안전망 구축에 관한 내용이었다. ‘골든타임’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복합인지기술, 드론(Drone)을 활

용한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발견의 내용이었다. 기관관련

은 ‘경찰청’,‘국토교통부’, ‘애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었다. ‘경찰청’은 ‘복합인지기술개발’, ‘지문등 사전등록’, 

‘수색용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고 경찰청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고도화된 실종자 수색에 대한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국내 기술 및 서비스와 비

교하는 차원에서 소개되었고 ‘경기도’는 경기도의 치매환

자의 실종 시 지원에 대한 앱(App)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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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ssing child

b. CCTV 

         

Fig. 2. Network analysis

2. Step 2 Analysis: Detailed analysis of 

associated words related to wandering and 

missing of dementia patients

다음은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 연관어 중 가중치가 높

은 10개의 키워드에서 ‘위치추적’과 ‘GPS’는 유사한 키워

드들이 도출됨에 따라 기술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에 더 

적합한 GPS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9개의 키워

드의 연관어를 상세 분석하였다. 

2.1 Frequency of news articles by each associated 

word

다음은 분석한 연관어들의 연도별 추이이다(Fig. 3, 4). 

2001년 보도가 된 연관어는 ‘미아’, ‘GPS’, ‘실시간’이었지

만 각각 1건 정도 수준이었다. 2005년에는 ‘보호자’, ‘경찰

청’ 연관어 관련 기사가 있었고 2012년부터 보호자 연관어

가 높게 나타났고 경찰청도 보호자 보도 수와 유사한 추세

를 나타냈다. ‘스마트폰(Smartphone)’은 2013년 이후부터 

보도 수가 증가하였고 2017년이 가장 높은 보도가 되었는

데 이때 실시간 연관어도 매우 높게 보도가 되었다. ‘드론’

은 2015년 이후 보도가 증가 추세이다가 2021년부터 감소

하였다. GPS는 2001년 보도 후 다소 드물게 간간이 보도 

되다가 2010년 이후 보도가 증가하였다. ‘실시간’ 연관어의 

기사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높게 보도가 되었다.

Fig. 3. Media frequency by year

  

Fig. 4. Frequency by Associated Words

2.2 Analysis of associated word 

a. Missing Child 

‘미아’ 연관어의 주요 키워드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위험지역’, ‘보호자’, ‘이동경로’, ‘구급차 도

착 예정시간’, ‘실시간’, ‘출동 소방차’, ‘사용자’, 

‘AI(Artificial intelligence)’, ‘교통사고’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Fig. 5). 이를 살펴보면, ‘미아’라는 연관어

는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이 가출, 실종아동의 안전과 수

색관련 기술지원에 함께 제시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주요 

연관어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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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uardian

d. Smart Phone

e. National Police Agency

Fig. 5. Associated word 1-5 ranking

'CCTV'는 배회나 실종 수색에 있어서 주요한 기기로 배

회자나 실종자의 인상착의 등과 신체·복장의 특성을 파악

하여 등록된 데이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 이들을 안전

귀가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호자’는 치매환자의 사

전지문등록에서 보호자 정보도 함께 등록해야 하는 내용과 

치매환자 배회와 실종 시 위치확인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 

앱 등을 사용할 때 보호자는 안전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치

매환자의 위치변경을 확인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

었다. ‘AI'는 CCTV와 AI기술의 연결의 내용을 다루었고 이 

기술의 조합은 배회나 실종자 확인하는데 소요시간을 단축

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b. CCTV

‘CCTV’는 ‘통합관제센터’,‘지능형 CCTV’,‘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A’I,‘방범용 CCTV’,‘미아’,‘활용 각종 범죄’,

‘차량번호’,‘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

게 나타났다(Fig. 5). 'CCTV'의 ‘통합관제센터’는 실종자

들의 정보가 센터에 저장되고 실종발생 시 실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스마트시티의 플랫폼으로서의 

통합관제센터의 기능도 제시되었다. ‘CCTV'에 'AI'기술연

결은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서 치매환자의 배회나 실종

등에 관련된 긴급안전지원과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를 막

는 치안기능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c. Guardian 

‘보호자’ 연관키워드는 '스마트폰', '경찰청', '위치정보', 

'긴급구조', 'SK텔레콤', '실시간', '사전등록제', '위급상황

', '제3자', '독거노인'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왔다(Fig. 

5). '스마트폰'은 ‘사전등록’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GPS 배회감지기'를 사용할 때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배회나 실종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

을 다루고 있다. ‘제3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서 경찰은 보호자에 의한 긴급구조 요청을 받게 

되면 실종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제3자에 의한 요청

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 있었다. ‘독거노인’은 

노인돌봄기술에 대한 보도로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지원하는 기술소개와 함께 독거노인 위기감지 기술에 관

한 내용도 함께 보도되었다.

d. Smart Phone

스마트폰의 주요 연관어는 '실시간', '보호자', 'IoT', '

미아', '경남경찰청', '경찰서', '사용자', '안전대동여지도', 

'경기도', '독거노인'이었다(Fig. 5). 경찰이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한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보호자는 실시간으로 치매환자

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안전대동여지도'는 

경기도의 치매환자의 배회나 실종에 대해 위치추적이 가

능한 앱을 다루었다.

e.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은 '스마트폰',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보

호자', '드론', '미아', '사전 등록제', '제3자', '위치추적', '

과기정통부'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Fig. 5). 경찰

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은 스마트폰 활용해 지문등록이 가

능하며, 배회감지기를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약을 통해 지

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경찰청은 실종자 지원을 위해 과학

기술정통부와 함께 수색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다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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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rone

g. GPS 

  

h. SK Telecom

i. Real time

Fig. 6. Associated word 6-9 ranking

f. Drone

‘드론’의 연관키워드는 'CCTV', '경찰청', '사물인터넷', 

'경찰서', '운전자', '실시간', '적외선 카메라', '무인항공측

량시스템',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Fig. 6). ‘드론’ 은 수색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외선, 열감지 등의 고성능으

로 수색이 가능하였다. 한편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상세히 

노출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다는 윤리적 

이슈가 다루어 졌다. ‘RCMP'는 캐나다 국립경찰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에서 성공한 사례와 관련되었다.

g. GPS

’GPS‘ 연관키워드는 '위치정보', '보호자', '위치추적', '

독거노인', 'SK하이닉스', 'SK텔레콤', '가족들','GPS위치

추적’, 'Global', '실시간'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Fig. 6). 초기에는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GPS는 치

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기 위한 주요

한 기술로 다뤄졌다. GPS를 활용한 고령화 사회지원을 위

한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기업 제품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h. SK Telecom

’SK텔레콤‘의 연관키워드는 '사물인터넷', 'IoT', 

'LoRa', '위치추적시스템', '위치추적 서비스', 'LG유플러

스', '귀갓길', '여성들', '위치알리미', '로라' 순으로 가중치

가 높게 나타났다(Fig. 6). SK텔레콤의 ‘지능형 응급호출 

시스템’의 내용과 LG유플러스의 IoT으로 위치추적이 가능

한 ‘U+ 위치알리미’가 다루어졌고 SK텔레콤의 IoT 네트워

크 ‘로라(LoRa)’가 위치추적 서비스와 함께 제시되었다. 

I. Real Time

‘실시간’의 연관어는 ‘보호자’, ‘CCTV’, ‘미아’, ‘스마트

폰’, ‘통합관제센터’, ‘IoT’, ‘사회적 약자’, ‘교통정보’, ‘영

상정보’, ‘이동경로’ 이다(Fig. 6). 치매환자 배회와 실종에 

대해 위치추적과 수색을 위한 기기 활용, 개발과 관련된 

보호자, 스마트폰, 통합관제센터, IoT 의 서비스와 인프라

를 통해 배회나 실종자의 위기상황의 영상정보,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관한 언론기사 중

과학기술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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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술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초고

령사회에서 치매환자의 안전한 지역사회 거주와 안전보행

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관련된 기술 보도는 2000년 초부터 제시되

면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배회와 실종 신고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

의 특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었다. 둘째, 치매환자의 배회

와 실종을 지원하는 기기의 주목할 만한 특성변화로 GPS 

기기의 고도화된 기술발전이었다. GPS는 치매환자의 배회

와 실종을 예방하는 위기지원에 중심이 되는 기술로서 점

차 GPS는 AI, IoT와 연결된 고도화된 기술로 발전한 특징

을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블록체인기술이

나 진동 네비게이션(Vibration navigation)과 같은 새로

운 기술의 시도[8, 9, 25]에 대한 보도는 제한적이었다. 한

편, 고도화된 GPS기술과 IoT 인프라 등은 치매환자의 배

회와 실종을 예방하고 위기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안전도

시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기능으로 다뤄졌다. 셋째, 2013년 

이후부터 보도가 증가한 스마트폰은 앱을 다운받고 실시

간으로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배회나 실종발생에서 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용이하게 접근성이 

편리한 기기로서의 특징을 보였다. 

넷째,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대해 2015년 이후 드론

이 고도화된 기술로 논의되었지만 윤리적 대안이나 법적 

토대가 부족하였다.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대한 고도

의 기술 발전이 있어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드

론과 같은 고도의 장비기술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선행연구[6, 24, 25]에서 제기한 윤리적 고려에 기반

을 둔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

회 거주를 위한 기술개발은 법적인 뒷받침과 공동으로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의 필요성도 블록체인기반 연구[25]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더욱 발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치매환자

의 배회나 실종에 대한 기술사용은 경찰, 보호자, 치매환자

와의 연결선상에서도 주요하게 활용된 특징을 보였다. 보

호자는 고도화된 기술발달로 인해 치매환자의 배회나 실종

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

었고, 경찰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초기에는 위치추적에 대한 윤리적 보호에 관한 법

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후 법의 마련으로 경찰, 

보호자, 치매환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활용의 폭이 확대

된 특징도 나타났다.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대한 기술

발전은 배회나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수색하는데 중점

이 되어있다. 한편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인간중심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기술로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결과 경찰 및 보호자 중심의 수

색 기술개발에 비해 치매환자의 관점에서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부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9, 26] 치매환자의 심리행동을 고려한 길 안내가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실종자의 위치추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자

와 소통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고려하면서

[5, 9], 동시에 선행연구[26]와 같이 치매 행동 및 심리적 

증상에 기반한 치매환자의 배회에 대해서는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전보행을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3]에서는 “Silver 

Aler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을 제한된 방법으

로 지적하였는데, 지역주민과 안전망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내 적극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보호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관계망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은 경

찰, 과학기술정통부,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이뤄진 특징

을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치매환자의 배회,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변화와 특성에 대해 언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으

로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 안전보행의 문제를 고려한 기

술개발의 변화수준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 복지, 치안, 기

술의 연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관한 언론보도를 기반으로한 

기술변화를 탐색한 연구로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

었지만 개별 기술의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배회

와 실종을 예방하고 수색할 수 있는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실무적 단계에서 기술개발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언론빅데이터 분석에서 유사한 보도가 있는 다

른 매체의 언론보도들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

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유사보도에 대해 배제하

는 전처리 과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치

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대한 기술변화의 특성을 밝혔지

만 언론보도 특성상 배회 보다는 배회가 실종으로 연결된 

수색과 연관된 기사가 많이 노출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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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배회의 특성이 더욱 상세히 

분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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